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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4.3 민중항쟁 정신 계승, 불평등 세상 바꾸자”
74주년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… 금속노조, 북촌초 등 학살 터 돌며 투쟁 결의

“탄압이면 항쟁

이다, 민중을 위해 

불평등 세상을 바꾸

자.”

전국에서 모인 

1,500여 명의 민주노

총 조합원들이 1948

년 제주도민들이 평

등·자주·새 사회

건설을 위해 싸우다 

학살당한 사건, 

‘4.3 민중항쟁’을 

기억하며 외쳤다.

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

원들은 4월 3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

서 ‘4.3 민중항쟁 정신 계승 74주

년 전국노동자대회’를 열었다.

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4.3 항

쟁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집

단학살·반인도 범죄 공식 사과와 

배상·보상, 진상규명 촉구했다.

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

에서 “제주의 노동자 민중은 미 군

정과 이승만 정권에 저항했고, 평등

하고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을 위해 

싸웠다”라며 “74년 세월이 흘렀음

에도 이 땅은 여전히 불평등하고, 

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

있다”라고 지적했다.

양경수 위원장은 “윤석열은 노동

조합 대한 전면 탄압을 예고하고 있

다. 노동시간, 고용관계, 임금체계를 

유연화해 장시간, 저임금, 자유로운 

해고를 하겠다며 선전포고했다”라

고 규탄했다.

양경수 위원장은 “노동자의 피로 

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재벌과 자본

의 청탁을 받아 개악하겠다고 한다. 

노동자는 일하다 죽으라는 사망선고

다”라면서 “우리 노동자는 제주 

민중의 저항정신을 계승해 투쟁에 

나서야 한다”라고 목소리를 높였

다.

양윤란 민주노총 제주본부 수석부

본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“제주 민

중은 해방 후 새 세상을 기대했지

만, 친일과 미 군정이 야합해 희망

을 깡그리 지워버렸다”라며 “계층

과 직업, 빈부를 뛰

어넘어 도민들이 

1947년 3월 10일 총

파업으로 항쟁을 시

작했다”라고 항쟁

의 기원을 설명했다.

양윤란 본부 수석

은 “자주 민중 세

상, 차별 없는 평등

한 세상을 향한 4.3

항쟁 정신을 계승하

는 길은 불평등한 

현재를 바꾸는 투쟁 조직화이다”라

고 강조했다.

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금속노조 

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‘불평등을 

타파하자’라는 손팻말을 들고 “투

쟁은 계속된다, 불평등 체제 갈아엎

자” “4.3항쟁 학살공범 미국은 책

임져라”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관덕

정까지 행진했다.

한편, 금속노조는 4월 2일 북촌초

등학교, 4.3 평화공원, 관음사 일대 

등 항쟁지와 학살 터를 찾아 74년 

전 제주 4.3 민중항쟁 정신을 되새

기는 평화기행을 벌였다. 금속노조

는 친재벌 반노동 윤석열 정부에 맞

서 오는 4월 13일 투쟁선포식을 시

작으로 7월 총파업까지 투쟁을 이어

가기로 결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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